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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드리드 왕궁이 보이기 시작했다. 주소는 까예 데 바일

렌(Calle de Bailen), s/n. 멀리 웅장하게 서 있는 하얀 석조건

물이 보이고 그 앞에는 푸른 나무들이 서 있는 정원과 분

수, 그리고 높은 청동상이 나왔다. 사람들이 조금 보였으

나 입구는 이곳이 아니다. 여기는 오리엔테 광장(Plaza de 

Oriente)이며 왕궁의 측면이었다. 

우리는 오리엔테 광장에서 왼쪽으로 돌아 한참 가다가 다

시 오른쪽으로 돌았다. 코너에 입장권 판매소가 있고 사람

들이 두 줄로 서 있었다. 오른쪽 줄은 현장에서 입장권을 사

려는 사람들이고 예매를 한 사람들은 왼쪽 줄에 서게 되어 

있었다. 예매도 하고 입장 시간까지 예약한 사람은 줄을 서

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. 우리는 그대로 입장해서 검색을 통

과하고 오디오 가이드를 받아 들었다. 거대한 아치형 기둥

들 사이로 문을 열고 나오니 천이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마

드리드 왕궁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.

영어로 나오는 오디오 가이드에 의하면 마드리드 왕궁은 

원래 9세기에 무어인 코르도바 무하메드 1세가 전초기지 

성으로 쌓아 올린 터에 자리잡고 있다. 1083년에 카스티야 

왕 알폰소 6세가 성을 함락시키고 이슬람 교도들을 몰아낸 

후 카스티야 왕들이 왕궁으로 사용했다. 그 후 1734년 화

재로 완전히 소실되어 필립페 5세가 그 자리에 새 왕궁을 

건립하라고 명한다. 건축은 1738년에서 1755년까지 이어졌

고 이탈리아 건축가들이 바로크 스타일로 지어 올렸다. 완

공된 후에도 계속 증축과 보수 공사가 이어졌는데 그 와중

에 고전주의 스타일이 첨가되었다. 마지막으로 이 왕궁에 

거주했던 스페인 국왕은 알폰소 8세이고 현재 스페인 국왕 

필립페 6세는 가족과 함께 마드리드 외곽에 위치한 훨씬 작

은 규모의 왕궁 사르수엘라(Zarzuela) 궁에 거주한다고 한

다. 마드리드 왕궁은 현재 국가적 행사를 개최할 때 사용되

고 있으며 일반에게 개방되어 있다. 

왕궁 건물 앞에 펼쳐진 광장은 아르메리아 광장(Plaza de 

la Armeria)이다. 이 아르메리아 광장을 사이에 두고 오른

쪽에는 마드리드 왕궁이 서 있고 왼쪽에는 알무데나 대성

9. 마드리드 왕궁 (Palacio Real de Madrid)

당이 마주보고 서 있다. 우리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새파

란 하늘 아래 서 있는 장엄한 하얀 석조 건물을 바라 보았

다. 중앙에 스페인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. 왕궁은 건물만 

135,000평방 미터, 그 안에  3,418개의 방이 자리한 어마어

마한 크기의 건축물이다. 유럽에서 가장 큰 왕궁이라고 하

니 바라보기만 해도 그 압도적인 규모에 기가 죽었다. R과 

나는 아르메리아 광장을 지나 왕궁 중앙 입구로 들어갔다.

입구로 들어가면 대리석 바닥을 사이에 두고 왼쪽에 챨스 

3세의 동상이, 오른쪽으로는 궁으로 올라가는 으리으리한 

대리석 계단이 나온다. 두 개의 사자상, 천장의 프레스코 벽

화, 계단 위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카몬, 로마 황제로 변한 에

스파냐 국왕의 동상 등   온갖 화려하고 거창한 장치가 끝

없이 펼쳐지는데 대대로 왕궁에 들어오는 방문객들의 기

를 초반부터 꺾어 놓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

었다. 우리는 스페인 왕실과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올랐던 

대리석 계단을 천천히 걸어 올라 갔다. 

하얀색과 직선으로 이루어져 절도 있게 느껴졌던 왕궁의 

외관과는 달리 왕궁의 내부는 온통 화려한 바로크 스타일

의 절정이었다. 게다가 여기저기 서 있는 국왕들의 동상은 

뜬금없이 로마 스타일 의상을 휘감고 있어서 스페인 왕실

이 르네상스 이탈리아에 이어 자신들이 그리스 로마의 전

통을 계승했다고 설정하고 그것으로 서양 세계를 제패하

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처럼 느껴졌다. 스페인은 대항

해 시대를 열며 세계 최초로 세계적 제국을 일으킨 나라이

다. 자신들이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다고 인식하는 상징들

이 왕궁 곳곳에 보였다. 

스페인은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로마의 후예를 자처하면

서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의 수호자를 자청했다. 프레스코 

천장 벽화도‘스페인의 보호를 받는 종교’를 묘사한 것이

라고 한다. 거대함과 화려함으로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스

페인 왕궁에 뭔지 모르게 서려있는 엄숙하고 냉혹한 기운

이 그 열렬한 종교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왕궁을 계속 둘러 

보며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. 

스페인, 더 멀리 저 너머로
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


